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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원인의 탄원서

■ 탄 원 취 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과연 지금의 우리 사회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겨온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탄 원 이 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50년 넘게 살면서 탄원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모든 다툼에는 이유가 있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본 것이 아니면 한쪽 편을 드는 건 그르다는 생각과 법원에서 현
명한 판단을 해줄 거라는 믿음에서 그리 해왔습니다.
그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한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 늦은 밤 적지 않은 담배를 
피워가며 탄원서를 써봅니다.

“강한 것이 옳은 것을 이겨온 사회”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입
니다.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입증케 하는 자체가 모순된 행위이며 폭
력입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전자제품도 어떠한 기계도 사용함에 있어서 그 부속품을 인지하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능력도 소비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2만개가 넘는 부품으로 만들어 지는 자동차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 건
가요?
왜 제조사에서 만든 EDR이 사고 판단의 유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개인은 대기업을 상대로 한 싸움에서 한없이 무력해집니다.
국가는 방관자요, 국민은 그저 속으로 울분을 토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껏 수차례 급발진 사고가 있었지만 이번 도현군 사고처럼 국민 전체가 분노하는 
사고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방송에서 보도가 많이 돼서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EDR기록만을 가지고 사고의 책임은 “오직 운전자의 과실이다”라는 주장을 펼
치는 제조사에게 지쳤고,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력은 기계 앞에서 아무런 의미
가 없어지는 현실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지치다 못해 분노가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회도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겠지요.
훗날 법이 개정되면 국민 모두가 개정된 법의 수혜자가 되겠지만, 
하지만 도현이는? 도현이네 가족들이 겪은 고통과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들의 슬픔은...
그동안 잘못된 법을 보고만 있었던 우리 모두가 이제 겨우 12살된 도현이를 마치 순
교자로 몰아 세운건 아닐런지요.
이런 사고를 그저 운이 없어서 겪는 일이라고 넘어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도현군 가족에게 이처럼 
엄청난 고통을 홀로 감내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러시안 룰렛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급발진 사고의 순번에서 오늘도 무사히 넘어 
갈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현실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건지 마음이 무겁습니
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도현군 사고 방송을 접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급발진 사고들 보다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들이 방송에서 다뤄졌으며, 지금도 유
튜브에는 무수히 많은 도현군 사고 영상 조회수가 저마다 수백만회가 넘습니다.

부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주시고 대한민국은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사회”라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진실을 규명한 그 앞에는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화 한 사람의 현명한 법조인이 있었다
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